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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   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정서조 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청소년기이다(Moon 

& Jwa, 2008). 이 시기  학생 집단은 ·고등학

생에 비해 정서조 능력이 뛰어나기는 했지만 자아정체

감과 독립의 문제에 직면하고 학업, 진로, 이성문제 등 

다양한 내외  심리  문제에 부딪히며 정서  갈등을 

경험하는 시기로 ·고등학생 시기와 유사한 정서조

의 어려움을 경험한다. 이에 따라 학생 집단도 ·고

등학생 시기와 같이 정서조 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

응 인 정서조 방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 바 있다

(Lee & Lee, 2011). 

정서구조는 크게 정  정서와 부정  정서 두 요소로 

나  수 있다. 정  정서는 기쁨, 애정과 같은 유쾌한 

정서로 삶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

한 개인의 반응이다. 부정  정서는 불쾌한 정서로 

자신의 삶, 건강, 환경에 한 분노, 슬픔과 같은 부정

인 반응을 의미한다(Watson, Clark, & Tellegen, 

1988). 이러한 정  정서와 부정  정서 두 요소는 반

 특성을 지니어 한쪽 특성이 두드러지면 다른 쪽 특

성이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실제  연구결과 

상에서는 기능 으로 서로 독립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

보여주고 있다(Diener & Larsen, 1984; Kang & 

Kim, 2009). 즉, 이는 정  정서와 부정  정서에 

향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

이다. 다수 연구가 이 두 요소  부정  정서를 조

하는 것에 심을 기울 고 정  정서의 조 에는 심

을 거의 갖지 않았으나, 최근에는 정  정서의 리와 

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하 다(Diener & Larsen, 

1984; Koo & Kim, 2006). 

이러한 정  정서의 산물인 행복감과 연 하여, 

Diener와 Larsen (1984)은 행복감의 52%가 성격

인 개인의 심리  특성과 련 있고, 23%만이 학력, 

직업, 수입 같은 객 인 요인과 련이 있다고 하

다. 특히 성격, 자아존 감, 응능력 같은 개인의 심리

 특성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 다. 

Kim (2009)은 학생의 행복감에 향을 주는 변

수로 정  정서를 제시하 고, Kim (2007)는 정서평

정과 자존감이 서로 연 성이 있다고 하 다. 다양한 

연구에서 개인의 심리  특성  자기존 감은 행복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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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연 성이 있었으며(Kang & Kim, 2009; Kim, 

2009; Lee, H. S., 2013), 성격요인도 정서와 련

되어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바 있다(Koo, 2005; 

Kang & Kim, 2009). 이와 같이 행복과 같은 정  

정서가 자아존 감, 성격과 같은 비교  안정 인 내  

속성에 의해서 향 받는다는 사실이 일련의 연구들을 

통해서 제시된바 있다. 그러나 여 생을 상으로 정  

정서와 자아존 감, 성격  이성교제 요인과의 계를 

연구한 논문은 없다. 

그 동안 정서는 자기 조 의 측면에서 효과 인 심리

 개입을 통해 조 하여 왔으며, 임상 장에서도 정

서  조  략을 통해 실 응력 수 을 높이는 방

법의 개입으로 사용되어 왔다(Fredrickson, 1998). 

특히 정  정서인 정 인 감정의 산출은 창조 인 생

각과 효율 인 문제 해결을 진하고, 자기 조 을 높

이고, 동과 같은 바람직한 사회  결과를 증진하고, 

정신  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 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

로 나타나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

(Kim, 2007). 

특히 여 생의 경우 학업문제, 진로문제, 가족 계문

제에서 남학생보다 스트 스가 높게 나타나 처에 어

려움을 겪고 있어(Jeon & Kim, 1999) 이에 따른 여

생의 정서에 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. 한 학

생의 행복정도를 측하는데 이성친구의 유무가 향력

을 미치는데(Park, 2012), 특히 여 생은 남자친구가 

있는 경우 자아존 감이 높아지고 정서  안정감을 얻

었다고 하여(Cheon, 2005) 여 생의 이성교제에 따른 

변수들도 여 생의 정  정서 향변수로 고려해볼 필

요가 있다. 

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 생을 상으로 정  정

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향력을 악하고자 한

다. 특히 여 생 개인의 심리  특성과 련 있는 자아

존 감, 성격뿐만 아니라 일반  특성, 이성교제에 따른 

객 인 요인들이 여 생의 정  정서에 어떻게 향

력을 미치고 있는지 악하고자 한다. 이를 통해 여

생의 효과 인 정  정서 조 에 한 처방안  

략을 세우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2. 연구 목

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자아존 감, 성격 유형

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  요인, 이성교제에 따른 요인

들이 여 생의 정  정서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

지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. 이에 한 구체 인 목

은 다음과 같다.

∙여 생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정  정서 수 을 

악한다.

∙여 생의 정  정서에 향을 미치는 자아존 감, 

성격유형, 인구사회학  요인에 한 설명력을 분석

한다.

∙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여 생의 정  정서에 향을 

미치는 자아존 감, 성격유형, 인구사회학  요인, 

이성교제 요인에 한 설명력을 분석한다.

∙이성친구가 없는 경우 여 생의 정  정서에 향을 

미치는 자아존 감, 성격유형, 인구사회학  요인에 

한 설명력을 분석한다.

Ⅱ. 연구 방법

1. 연구 설계 

본 연구는 여 생의 정 정서에 향 미칠 수 있는 

자아존 감, 성격유형, 인구사회학  요인  이성교제 

요인의 향력을 규명하기 한 서술  조사연구이다. 

2. 연구 상

본 연구는 충청남도 3개 학의 여 생 335명을 

상으로 하 다.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나 그 

 33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.7%이었다. 그  

불성실한 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4부를 제외한 총 

33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.

연구 상 수는 G*Power 로그램에 의해 분석하

으며, 다 회귀분석 시 유의수  .05, 효과크기 .15, 

검정력 .95를 기 으로 하 을 때 107명이 정 표본

수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상자수는 충족되었다. 

 

3. 연구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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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정  정서 

정  정서와 부정  정서를 측정하기 해서 Watson, 

Clack과 Tellegen (1988)이 개발한 PANAS (Positive 

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)를 Lee 

(1995)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. PANAS 도구는 

정 정서 10문항, 부 정서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

구성되어 있으며,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가보고형 기분 

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부정  

정서 10문항을 제외한 정  정서 내용, 즉 흥미진진한, 

민활한, 강한, 원기 왕성한, 단호한, 주의 깊은, 흥분된, 

열정 인, 자랑스러운, 활기찬 등의 10문항만을 측정하

다. 개개 문항은 Likert 5  척도를 사용하여 최근 2

주간 느낀 감정이나 기분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 으

며, 수가 높을수록 정 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. 본 

연구에서 정  정서 변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's α 

값은 .93이었다.

2) 자아존 감(Self-Esteem)

자아개념의 평가  요소로서 자신을 정 으로 수

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

서는 Rosenberg (1965)의 자아존 감 측정도구

(self-esteem scale)를 Jeon (1974)이 번안한 도구

를 사용하 다. 개인의 자존감 즉, 자존감 척도와 자아

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

문항 당 4 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

음을 의미한다.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's α값은 

.80이었다. 

3) DISC (Dominance, Influence, Steadiness, 

Consciousness) 성격유형 

DISC 성격유형은 Marston (1928)이 개발한 도구

로써 본 연구에서는 Korea Educational Consulting 

Institute (2002)가 번역하여 제작한 DISC 성격유형 

한국어 의 간이형을 사용하 다. 본 도구는 24개 문항

으로 총 96가지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. 각 문항은 

주도형(Dominance), 사교형(Influence), 안정형

(Steadiness), 신 형(Consciousness)에 해당되는 4

가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4개 문항마다 4가지 

형용사 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 하는 단어를 선택하

도록 되어 있다. 4가지 성격유형  이에 해당되는 형

용사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경우 본인의 성격유형으로 분

류된다. 즉, 이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 인 개인

의 행동유형인 주도형, 사교형, 안정형, 신 형의 하

변인으로 분류된다.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's 

α값은 .74이었다.

4) 이성교제 요인

이성교제 요인과 련된 문항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

참조로 연구자가 작성하 다. 문항은 남자친구의 키, 몸

무게, 나이 차이, 학력, 경제수 , 월별 다툼횟수 등으

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

5) 인구사회학  요인

인구사회학  요인 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 으며, 

문항은 연령, 공, 경제수 , 종교, 남자친구 유무 등

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

4. 자료 수집

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충청권 3개교에 화 는 직

 방문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조를 요

청하 고 참여에 동의한 상자들에게 설문작성 방법을 

설명하여 실시하 다. 조사면 자 15명에 의해 수행되

었으며, 연구자에 의해 설문 조사에 한 사 교육을 

받고 투입됨으로서 자료수집 차상의 오차를 최소화 

시키고 자료수집자 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. 조사

면 자들은 여 생들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

어 주고 직 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 다. 설문지 

응답은 15분 정도 소요되었고, 자료수집 과정에서 상

자에게 윤리 인 고려를 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

으로만 사용할 것과 비 보장 됨을 사 에 설명하 다. 

한 연구의 목 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회수된 자

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린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

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발 인 참여자를 상으로 조사

하 다.

5. 자료 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12.0 로그램을 이용하

여 분석하 다. 상자의 일반 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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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Positive Affect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College Students  (N=335)

Variable Category
N(%) or

M±SD

Positive mood state

M±SD t or F p Scheffé

Age (yr) 21.3±1.36

1.10 .349

<20 9(2.7) 2.9±0.56

20-21 203(60.6) 3.0±8.89

22-23 103(30.7) 3.1±0.90

≥24 20(6.0) 3.4±0.20

Major Health science 163(48.7) 3.0±0.87

0.41 .745
Humanities 94(28.0) 3.1±0.90

Engineering 16(4.8) 3.2±0.83

Others 62(18.5) 3.1±0.92

Economic 

status

Well 55(16.4) 3.7±0.71

17.44 <.001

a

Moderate 225(67.2) 3.0±0.86 b

Poor 55(16.4) 2.8±0.90 b

Religion Have 169(50.4) 3.0±0.89
-0.39 .700

None 166(49.6) 3.1±0.89

Presence of 

boyfriend

Have 127(37.9) 3.4±0.84
5.13 <.001

None 208(62.1) 2.9±0.86

Personality Dominance 51(15.2) 2.7±0.75

12.63 <.001

a

Influence 115(34.3) 3.2±0.88 b

Steadiness 124(37.0) 3.3±0.84 b

Consciousness 45(13.5) 2.5±0.89 a

로 분석하 으며, 상자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정  

정서 수 의 차이는 t-test와 ANOVA로, 사후검정은 

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. 상자의 정  정서에 

향하는 자아존 감, 성격유형, 인구사회학  요인  이

성교제요인 등의 설명력은 단계  다 회귀분석

(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)을 통해 

분석하 다. 

Ⅲ. 연구 결과

1. 일반  특성에 따른 정  정서 수

상자의 나이는 평균 21.3세로 연령 는 20-21세

가 203명(60.6%)으로 가장 많았고, 공은 보건계열

이 163명(48.7%)이 가장 많았다. 가정의 경제수 은 

보통이 225명(67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종교가 있

는 경우가 169명(50.4%)이었다. 남자친구가 있는 경

우는 127명(37.9%)이었으며, 성격은 안 형 124명

(37.0%), 사교형 115명(34.3%), 주도형 51명

(15.2%), 신 형 45명(13.4%) 이었다.

여 생의 정  정서 수 은 나이(F=1.10, p=.349)

나 공별(F=0.41, p=.745), 종교유무(t=-0.39, 

p=.700)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그러나 경제

수 (F=17.44 p<.001), 이성친구 유무(t=5.13, 

p<.001), 성격유형(F=12.63, p<.001)에 따라서는 

유의한 차이가 있어, 경제수 은 보통이나 낮은 경우에 

비해 높은 경우가, 남자친구는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

경우가, 성격은 주도형이나 신 형에 비해 사교형이나 

안 형의 경우가 여 생의 정  정서 수 이 높았다

(Table 1). 

2. 여 생 정  정서의 향요인

여 생 정 정서에 향하는 요인을 악하기 하

여 단계  다 회귀분석을 하 다. 독립변수들 간의 상

계수는 .10-.47로 계측변수들이 독립 임이 확인되

었으며, 오차의 자기상  검사에서 Durbin-Watson 

통계량이 0.931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으며, 

분산팽창지수(VIF)가 .912-1.000로 다 공선선의 문

제가 없어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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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2. Variables Affecting Positive A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 (N=335)

Variable R
2

Cum. R
2 β t p

Self-esteem .230 .230 0.39 8.54 <.001

Personality: dominance .067 .297 -0.35 -6.48 <.001

Personality: steadiness .030 .327 -0.18 -3.20 .008

Economic status .022 .349 0.13 2.90 .005

Presence of boyfriend .012 .361 0.12 2.48 .021

F(p) F=22.45 (p<.001)

Dummy variables (reference group): Personality: dominance(Non-dominance), Personality: steadiness 

(Non-steadiness), Presence of boyfriend (Absence)

Table 3. Variables Affecting Positive A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ve a    (N=127)

Variable R2 Cum. R
2 β t p

Self-esteem .148 .148 0.42 5.45 <.001

Boyfriend's economic status .120 .268 0.28 3.50 <.001

Boyfriend's height .048 .316 0.22 2.81 .004

F(p) F=18.45 (p<.001)

로 단되었다. 

여 생 정 정서에 한 모형의 설명력은 36.1%이

었으며, 통계 으로 유의하 다(F=22.45, p<.001). 

자아존 감(t=8.54, p<.001)이 높을수록, 비주도형

(t=-6.48, p=<.001)과 비신 형(t=-3.20, p=.008) 

성격유형일수록, 한 인구사회학  특성 에서 경제

수 이 높을수록(t=17.44, p<.001), 남자친구가 있는 

경우(t=5.13, p<.001) 여 생의 정  정서 수 이 유

의하게 높아 향력 있는 변수이었다(Table 2). 

3.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여 생 정  정서의 

향요인

이성친구가 있는 여 생 정 정서에 향하는 요인

을 악하기 하여 단계  다 회귀분석을 하 다. 독

립변수들 간의 상 계수는 .10-.47로 계측변수들이 독

립 임이 확인되었으며, 오차의 자기상  검사에서 

Durbin-Watson 통계량이 1.482로 잔차의 독립성에 

문제가 없었으며, 분산팽창지수(VIF)가 .991-1.000로 

다 공선선의 문제가 없어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

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. 

이성친구가 있는 여 생 정 정서에 한 모형의 설

명력은 31.6%이었으며, 통계 으로 유의하 다(F= 

18.45, p<.001). 자아존 감(t=5.45, p<.001)이 높

을수록 여 생 정 정서 수 이 높았으며, 이성교제 

련특성  이성친구의 경제수 (t=3.50, p<.001), 이

성친구의 키(t=2.81, p=.004)가 향력 있는 변수이

었다(Table 3). 

이성친구가 없는 여 생 정 정서에 향하는 요인

을 악하기 하여 단계  다 회귀분석을 하 다. 독

립변수들 간의 상 계수는 .05-.47로 계측변수들이 독

립 임이 확인되었으며, 오차의 자기상  검사에서 

Durbin-Watson 통계량이 1.825로 잔차의 독립성에 

문제가 없었으며, 분산팽창지수(VIF)가 .941-1.000로 

다 공선선의 문제가 없어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

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. 

이성친구가 없는 여 생 정 정서에 한 모형의 설

명력은 43.6%이었으며, 통계 으로 유의하 다(F= 

24.43, p<.001). 자아존 감(t=6.96, p<.001)이 높

을수록 여 생 정 정서 수 이 높았으며, 비주도형

(t=-7.76, p<.001)과 비신 형(t=-4.81, p<.001) 

성격유형일수록, 한 인구사회학  특성 에서 경제

수 이 높을수록(t=2.40, p=.003) 여 생의 정  정

서 수 이 유의하게 높아 향력 있는 변수이었다

(Table 4). 

Ⅳ. 논   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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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4. Variables Affecting Positive Affect on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ve not a 

Boyfrien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208)

Variable R
2

Cum. R
2 β t p

Self-esteem .244 .244  0.38  6.96 <.001

Personality: dominance .113 .357 -0.48 -7.76 <.001

Personality: steadiness .063 .420 -0.29 -4.81 <.001

Economic status .016 .436  0.13  2.40  .003

F(p) F=24.43 (p<.001)

Dummy variables (reference group): Personality: dominance (non-dominance), Personality: steadiness 

(non-steadiness)

일반 으로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, 즐거운 기분과 같

은 정 인 감정인 정  정서를 유지하기 해 노력한

다. 그러나 이러한 일반 통념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

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기 한 동기를 가지지는 않는다

(Kim, 2007). 다양한 내외  향요인에 따라 정  

정서 등을 유지하기 한 정서조  동기가 향을 받기 

때문이다. 

학생들은 정  정서는 많이 경험하고 비교  부

정  정서는 게 경험한다고 한다(Ko, 2012). 그럼에

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각하는 스트 스 수 은 보통

정도보다 높았고(Lee & Kim, 2012), 학업  진로 

스트 스 등 다양한 부정 인 심리  스트 스가 존재

하여, 이에 한 한 처능력과 정신건강을 한 

방 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(Jang, 2014). 즉, 

어려운 상황에서도 정 인 감정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

정  정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. 

본 연구 결과, 여 생의 정  정서에 향을 미치는 

변수는 자아존 감, 주도형과 신 형의 성격유형, 경제

수 , 이성친구 유무이었다. 

이  가장 향력이 큰 변수는 자아존 감이었다. 이

는 자아존 감이 정서에 향하는 주요 변수라고 한 

Kim (2007)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, 자기존

감이 행복감(Kang & Kim, 2009; Lee, H. S., 

2013)과 한 학생 삶의 의미(Kim, 2013)와도 연

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에

서도 자아존 감이 모두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 여

생의 행복과 기쁨, 즐거운 기분과 같은 정  정서를 

유지하기 해서는 높은 자아존 감을 유지하는 것이 

요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정  정서과 부정  정서는 서로 독립 이어서

(Diener & Larsen, 1984; Kang & Kim, 2009), 

정  정서에 향하는 요인과 부정  정서에 향하는 

요인은 각각 다르다고 야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

 정서와 부정  정서 양쪽 모두에게 향력을 미칠 

수 있는 특성이 자아존 감이다(Kim, 2007).

Kim (2007)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정  정

서를 더 많이 느끼고 표 하여 쉽게 행복감을 느끼는 

반면에,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정  정서가 부족하

여 반 으로 행복감에 한 정서가 부족하다고 하

다. 한 자아존 감은 기분을 환하려는 동기 즉, 정

서조  동기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라 하 다. 즉, 

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

신을 갖고 행동화하여 부정 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도 

정  정서로 환하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다. 반면에 

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정 인 정서로 회복할 수 

있는 자신감도 부족하고 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믿

음이 약하여 부정 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기분을 

향상시키려는 동기화가 힘들다는 것이다(Kim, 2007). 

이러한 스트 스 등 어려운 상황에서 여 생의 정  

정서를 높이고 유지하는 재방법이나 처방법의 하나

로서 자아존 감의 역할이 요하다. 즉, 여 생들에게 

자아존 감 개선을 한 개입 로그램을 통해 상황에 

따른 정서조 기능을 높임으로서, 동과 같은 바람직

한 사회  결과를 증진하고, 열정을 갖고 삶에 근하

는 등 정 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성격요인이 정서  요소와 연 성이 있다는 것은 기

존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(Kang & Kim, 

2009; Koo, 2005). Kang과 Kim (2009)은 학생

의 삶의 만족에는 정  정서와 주  안녕감, 외향-

내향 성격지표가 향을 미치며, 정서 에서는 부정  

정서보다 정  정서가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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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에서도 주도형과 신 형의 성격유형이 비주

도형과 비신 형의 성격유형에 비해 여 생의 정  정

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성격유형은 여 생의 정

정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사교

형과 안정형의 성격유형은 유의한 향력이 없었다. 

주도형은 분명한 권한이 주어질 때, 신 형은 주어진 

환경 안에서 논리 이고 체계 인 근을 통한 정당한 

평가와 보상이 제공될 때 행동의 동기가 부여된다. 하

지만 이 두 가지 성격유형은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와 

같은 강제 인 환경이거나 는 질을 보장 받을 수 없

는 경우에는 스트 스를 받으며 회피하고자 한다(DiSC 

Classic, 2001). 즉,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환경을 

조성하는 주도형 성격유형과 주어진 환경이지만 완벽하

고 신 하게 일을 하는 신 형의 성격유형은 오히려 여

생의 정  정서를 낮추는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

있는 것이다. 

그 다고 타인과 교제  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

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형의 성격유형이나 안정 인 

것을 선호하여 양보하거나 순응 인 경향을 보이는 안

정형 성격유형(DiSC Classic, 2001)이 여 생의 정

 정서와는 무 하 다. 

본 연구에서 경제수 이 높을수록 여 생의 정  정

서 수 은 높았다. Park (2012)도 경제력은 학생의 

행복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바 있다. Sung 

(2008)도 여 생의 학생활 응수 을 자아존 감과 

경제상태만으로 28.6%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

수 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. 

학생들도 자유를 리며 취미생활 등 여유로운 생

활에 한 욕구와 자기개발을 통해 원하는 직업을 갖고 

경제 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욕구를 갖고 

있다. 우리나라는 소득수 의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  

등 사회의 구조 , 체계 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

무한생존경쟁 속에서 취업  경제문제로 불안감에 휩

싸여 있다.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가장 심을 갖고 고

민하는 취업과 연 된 경제력은 여 생의 정  정서에

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. 

여 생의 경우 이성친구의 존재로 인해 자아존 감

이 높아지고 정서  안정감이 생긴다고 한다(Cheon, 

2005). 한 청년기의 이성교제는 남자, 연애, 인간

계, 결혼 등에 해 새롭게 자신의 가치 을 정립하게 

하며,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의 계기를 만들어 

자신에 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해 다는 의미가 강한 

것으로 나타났다(Cheon, 2005).  

본 연구에서도 이성친구 유무는 여 생의 정  정서

에 향을 미쳐서, 이성친구가 있는 여 생의 정  정

서가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았다. 

Park (2012)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생의 행복정도

는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는데, 학

생의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별 수를 100  만

으로 환산하 을 때 이성친구 존재는 85.6 으로 행복

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  가장 높았다. Kim, 

Kim, Cha, Lim과 Han (2003)에 의하면, 은 세

는 일반 으로 자신에 한 역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

계에서 더 행복을 느끼고, 나이든 집단은 보다 넓은 

사회 환경  조건이나 종교생활에서 더 행복을 느낀다

고 한다.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이성친구는 발달단계 

상 행복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

(Park, 2012), 이 시기의 이성친구는 정  정서에 주

요한 향 변수인 것으로 사료된다.

이성친구가 없는 여 생 정  정서의 경우, 자아존

감과 주도형과 신 형의 성격유형, 상자의 경제수

이 여 생의 정  정서에 항을 미쳐 일반 여 생의 

정  정서와 다르지 않았다. 반면 이성친구가 있는 여

생 정  정서의 경우, 자아존 감, 경제수 은 이성친

구의 유무와도 무 하게 여 히 향을 미치는 변수이

었다. 하지만 이성교제 요인  남자친구의 경제수 , 

남자친구의 키가 새롭게 향력 있는 변수로 제시되었

고, 본인의 어떤 유형의 성격 련 특성도 정서상에는 

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친구가 없는 여 생

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.  

Chun (2005)은 여 생의 체험을 통해 본 이성교제

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, 여 생은 이성교제를 하면서 

일상생활이나 생활패턴이 모두 이성친구 심으로 변화

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 다. 즉, 여 생들은 연애를 함

으로써 시간 , 정서 , 사회 인 모든 측면에서 이성친

구와의 계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순 를 차지하게 되면

서, 이성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등 형 인 의존성 

연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 다. 본 연구에서도 

이성친구가 있는 여 생의 정  정서 상태는 자신만이 

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성격  특성과는 무 하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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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히려 이성친구의 키나 경제력 등의 이성친구의 외  

요인에 정서  몰입 수 이 높아지는 등 의존성 연애가 

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최근까지는 정서 인 측면에서 우울증과 같은 개인

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데 연구의 이 맞추어져 

있었으며, 건강한 정신과 응과 련된 정 정서과 같

은 정  측면에는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. 상담학

계에서도 정상인들로 하여  특수한 변화나 문제 상황

에서도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발달

시키는 것이 요함을 지 하고 있다. 즉, 문제가 발생

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

해주는 소극 인 자세보다는 극 으로 개인의 태도 

형성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담 로그램 

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(Lee, 1998). 

본 연구 결과, 여 생의 정  정서에는 자아존 감, 

일부 성격 유형, 경제력  이성교제 요인들이 향을 

미치고 있었다. 이에 따라 자아존 감, 성격특성 개입 

로그램  상담 등을 통해 정  정서를 높일 수 있는 

동기 유발과 정서조  개선에 따른 방  리를 통해

서 학생활 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. 

Ⅴ. 결    론

본 연구는 여 생 개인의 심리  특성과 련 있는 

자아존 감,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  요인, 

이성교제에 따른 객 인 요인들이 여 생의 정  정

서에 어떻게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악하여, 이를 

통해 여 생의 효과 인 정  정서 조 에 한 처방

안  략을 세우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

되었다. 

연구 결과, 여 생의 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변수

는 자아존 감, 주도형과 신 형의 성격유형, 경제수 , 

이성친구 유무이었다. 한 이성친구가 있는 여 생의 

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 감, 상자

의 경제수  외에 남자친구의 경제수 , 남자친구의 키

가 향력 있는 변수이었으며, 상자의 성격 련 특성

은 향력이 없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. 

정  정서인 정 인 감정은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

신체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. 정서는 자기 조 의 측

면에서 효과 인 심리  개입을 통해 조 이 가능하므

로 심각한 정서  문제가 발생하기 이 에 방차원으

로 수행될 수 있다. 따라서 여 생의 정 정서에 향

을 미치는 변수들의 재 로그램 등을 통해 여 생의 

정  정서 수 을 높임으로서 학생활에 한 응을 

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. 

이에 따라 이론 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여 생의 

정  정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함으로서 여

생의 정  정서에 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인

들을 복합 으로 재하는 통합 인 재 연구에 기

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.

간호실무 측면에서는 여 생의 정  정서에 향을 

미치는 주요 측 요인을 심으로 정성 훈련 등의 

자아존 감 개선 로그램, 성격특성 개선 로그램  

이성교제와 련된 상담 등의 통합 이고 효과 인 정

서 재 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 수 있을 것이다.

하지만 본 연구는 충남의 3개 학생만을 상으로 

하 고, 보건계열 학생의 편 으로 표성이 결여된 

제한 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

있으므로 표성 있는 상자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

하다. 한 재 로그램 등이 여 생의 정  정서 수

 향상에 어떻게 한 얼마나 향을 주는지에 한 

체계 인 후속 연구가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져

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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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Self-esteem, Personality and Dating Factors Influencing Positive 

A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

Kim, Eun-Ju (Professor, Dept. of Nursing, Hanseo University)

Purpose: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factors related to self-esteem, 

personality,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ating affecting positive affect in female college 

students. Methods: The subjects were 335 female students attending the three colleges    

in Chungnam Province. Data were collected using PANAS, Self-esteem, and DISC 

questionnaires.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mainly used. Results: The 

factors affecting positive affect were self-esteem, personality-dominance type, personality 

-consciousness type, economic status and boyfriend presence in female college students. 

These 5 factors accounted for 30.3% of positive affect of female students. In cases of having 

a boyfriend, factors affecting positive affect were self-esteem, economic status, boyfriend's 

height, and boyfriend's economic status. These 4 factors accounted for 30.5% of positive 

affect of female students who have a boyfriend. Conclusion: The positive affect levels of 

female students should be raised in practice through intervention such as a self-esteem 

improvement program, personality traits intervention program, and counseling on dating.

Key words : Positive affect, Personality, Self-esteem, Dating


